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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보건법 제 15조 2항에 의하면, 보건교사는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9). 보건

교사는 학교에 상근하며 학교보건을 전담하는 유일한 

전문 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서의 건강관리와 교육자로

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Im & Lee, 2014; Yi & Song, 2014). 또한, 학

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

해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관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등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일부 의료행위와 이에 따른 의약품 투

여 등의 학교보건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

다. 이처럼, 최근 높아진 건강요구와 보건교육 등의 실

시로 인해 업무는 폭증하고 있으며(Oh, Gang, & Lee, 

2012; Song & Shin, 2014), 학교 내에서 교육자적 역

할과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업무

부담을 겪는 등(Park & Lim, 2018)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과중한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어(Kwon, Oh, Kim, & Hahn, 2015) 보건교사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건

교사가 직접간호제공, 지역사회 연계, 보건교육 등의 다

양한 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아

직 제한적인 실정이다(Kwon et al., 2015).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중등도 이하의 수준을 보였고(Kim, 

2012; Oh et al., 2012), 경력, 성격특성 등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2014). 또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Kim, 2012; Oh et al., 2012). 그러나 

최근 상황을 반영한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경력, 지각된 정신건강,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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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자아개념, 성취동기 등 다양한 요소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Oh et 

al., 2012; Kwon et al., 2015) 보건교사의 직무스트

레스에 대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Cardo(1994)에 따르면 차별인식은 개인이 단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불공정하거나 다르게 대우받는 개인의 

인식이며, 고용에서의 차별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대해 모집, 채용 및 임금 그 밖의 근

로조건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차별인식

(Perceived discrimination)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메타

분석을 통해 규명되었는데, 특히 차별인식은 상당히 높

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건강한 행동 미수행과 

건강하지 못한 행동의 수행과 연관이 있다(Pascoe & 

Richman, 2009). 더욱이 국내 연구에서 근로자의 차

별인식은 직무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Han, 2008; Yun, 

2016).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부장교사 임명기준과 절차 상 일반교사와 보

건교사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Kim, 2008), 수업시수 기준의 성과급 제도에 

의해 수업 이외의 보건업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지 못

함으로써 일반교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Kwon et al., 

2015; Yeo, 2011). 이처럼 보건교사가 다양한 상황 속

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차별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다만 보건교사의 조직특성을 12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 3.47점에 비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4.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점(Kim, 2002)

을 고려할 때, 보건교사는 높은 직무안정성으로 고용불

안과 관련하여 느끼는 차별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직무안정성이 높은 보건교사라 할지라도 다

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보건

교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몰입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

질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차별인식과 차별인식에 의한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인격을 구성하는 기초적 요소가 

되며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이 매우 높게 인식되어 왔다(Cho, 2017). 자아존중

감은 자신의 가치, 속성, 능력, 태도 등을 판단함에 따

라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존중의 느낌으로

(Kostelnik, Whiren, Soderman, Stein, & Gregory, 

2002; Marsh, Craven & Debus, 1998), 교사의 경

우에도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대인관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Cho, 2017). 또한, 자아존중감은 지속성의 경향을 보

이므로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지만, 자아존중감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

점의 문제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은 객관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하

는 관점의 문제가 된다(Cho, 2017). 

현재까지 보건교사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 연구

는 미흡한 상황이다. 보건교사는 학교 안에서의 직무스

트레스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직에 적응하

는 전략을 사용하거나(Lee & Lee, 2014), 즐거움을 찾

는 대안을 학교 밖에서 찾기도 하고 개인의 성격에 따

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Oh et 

al., 2012). 즉,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성인으로서 스

스로의 평가와 관점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고,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비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인정해주는 시각의 변화가 요구

된다(Cho, 2017).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보건교사

의 자아존중감이 어떠한지, 자아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보건교사의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

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 보건교사의 차별인식,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

도를 파악한다.

∙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인식, 직무스트

레스,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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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의 차별인식,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보건교사의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의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차별인식과 직무스

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2017년 9월 D시의 보건교사회를 중심으로 수

집한 자료를 분석한 2차 자료 활용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에 근무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

하는 정규직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 

3.1.9를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95% 검정

력 수준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인 0.15, 예측변수 

9개를 지정하였을 때 최소 166명이 요구되었다. D시의 

보건교사회의 협조를 통해 전달받은 220명의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된 26명의 자료를 제외 후 19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으므로 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차별인식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차별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un(2016)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

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차별인식 도구는 대상자가 임금차별, 비인격적 대우, 인

사평가 차별, 복지처우 차별, 고용불안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정과 관련이 없는 정규

직 보건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고용불안정

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만을 활용하였다. 

고용불안정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 스스로 느끼

는 차별인식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4개 문항

으로 평가하여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

발 당시 도구의 타당도는 요인부하량 .64-.86이었고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66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Rogenberg가 개발한 

Rogenberg Self‐Esteem Scale(RSES)을 Jeon(1974)

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매우 그렇다’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10문항을 평

가하여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 측정되며, 부정

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역 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로 나타났다.

3)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

해 우리나라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을 위

해 Chang과 Koh(2005)가 개발한 단축형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SF)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요구, 직무자

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

절, 조직문화의 7개 하부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직무

스트레스 7개 하위영역에 대한 평가는 각 영역별 100

점 환산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총점의 

경우 7개 하위영역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산출하였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개발 당시 직무스트레스 각 

하위영역에 대해 Cronbach’s α=.51-82의 내적일치도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83이

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α=.57-.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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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시 보건교사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

하였다. 2017년 9월 D시 보건교사회는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 역할 토론회’의 토론자료 확보를 

위해 D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D시 보

건교사회의 협조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제 23조에 

의거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 및 민감 정보를 삭

제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받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로 

인간대상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면제 사유에 해당

하므로 연구 진행 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은 후 진행

하였다(승인 번호: 1040191-202004-HR-003-01).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Statistics Progra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인식,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차별인

식,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과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검증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재 초등학교

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97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66명(34.0%), 고등학교 31명(16.0%)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속기간은 10년 미만이 

60명(30.9%), 10년 이상이 134명(69.1%)이었다. 직급

은 일반 평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191명(98.5%)

이었고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3명(1.4%)이었으

며, 학력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141명(72.7%), 대학

원을 졸업한 경우가 53명(27.3%)이었다. 결혼 상태를 

살펴본 결과 미혼이 41명(21.1%), 기혼이 153명(78.9%)

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19명(61.3%), 그

렇지 않은 경우가 75명(38.7%)이었으며, 경제상태를 

좋다고 느끼는 경우 164명(84.5%), 나쁘다고 느끼는 

경우가 30명(15.5%)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차별인식,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4)

Variables Categories n(%)

Working Period

Elementary 97 (50.0)

Middle 66 (34.0)

High 31 (16.0)

Working Career
Under 10 year 60 (30.9)

Over 10 year 134 (69.1)

Work Position
Teacher 191 (98.5)

Supervisor 3 (1.5)

Education
University 141 (72.7)

Graduate School 53 (27.3)

Marriage
Single 41 (21.1)

Married 153 (78.9)

Religion
Do not Have 75 (38.7)

Have 119 (61.3)

Economic Condition
Good 164 (84.5)

Bad 30 (15.5)



●보건교사의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281

대상자의 차별인식,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정도

를 살펴본 결과 차별인식은 평균 13.0±3.25점이었고 

최소 값 4.0점부터 최고 값 20.0점으로 나타났다. 차별

인식을 임금차별, 비인격적 대우, 인사근로평가, 보상, 

처우 및 복지혜택 등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

펴 본 결과 인사근로평가에 대한 차별인식이 4.04± 

1.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평균 

28.7±4.20점으로 최소 값 18.0점부터 최고 값 37.0점

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평균 50.1± 

10.87점으로 최소 값 20.6점부터 최고 값 79.3점이었

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을 직무요구, 직무자율

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조직문화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

트레스가 19.6±22.46점으로 가장 낮았고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74.5±15.99점으로 가장 높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인식, 자아

존중감,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인식,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자아존중감

의 경우 근무경력, 학력, 경제상태에 차이가 있었으며,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t=-3.061, p=.003). 학

력은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t=-2.498, p=.013) 자

아존중감이 높았으며, 경제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

(t=3.296, p=.001)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직무스

트레스의 경우 근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근무

경력이 10년 이하인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91, p=.023) 

(Table 3).

4. 대상자의 차별인식,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차별인식,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차별인식은 자아존중감(r=-.212, 

p=.003)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

(r=.539,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경우 직무스트레스(r=-.274, p<.0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절차를 

따라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 

Table 2.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Self-Esteem and Occupational Stress of Subjects (N=194)

Scales Range Mean±SD Min Max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4-20 13.0±3.25 4.0 20.0

Wage Differential 1-5 3.15±1.29 1.0 5.0

Abusive 1-5 2.44±1.11 1.0 5.0

Performance Appraisal 1-5 4.04±1.00 1.0 5.0

Reward or Welfare 1-5 3.42±1.20 1.0 5.0

Self-Esteem 10-40 28.7±4.20 18.0 37.0

Job Stress 0-100 51.1±10.87 20.6 79.3

Job Demand 0-100 74.5±15.99 25.0 100.0

Insufficient Job Control 0-100 53.0±14.96 16.7 100.0

Job Insecurity 0-100 19.6±22.46 0.0 100.0

Interpersonal Conflict 0-100 48.3±20.91 0.0 100.0

Occupational System 0-100 58.6±18.79 16.7 100.0

Lack of Reward 0-100 59.7±17.10 22.2 100.0

Organizational Climate 0-100 41.7±17.74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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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Test의 경우 d=1.774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917~0.951, VIF 1.052~1.090이었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10을 넘는 경우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

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Baron과 

Kenny가 제시한 조건에 따른 검증 절차를 따라 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영향

력을 통제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된 근무경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1단계로 독립변수인 차별인식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차별인식은 자

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191, p=.007). 다음 2단계로 독립변수인 차별인식

이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지

는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 차별인식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β=.527, p<.001). 마지막으로 독립변

수인 차별인식이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β

=-.152, p=.016)이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면서 독립변수인 차별인식이 직무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성이 사라지지 않아(β

Table 3.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Self-Esteem and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4)

Variables Categorie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Self
Esteem

Occupational
Stress

M±SD t/F(p) M±SD t/F(p) M±SD t/F(p)

Working 
School

Elementary 13.2±3.15
2.608
(.075)

28.7±4.09
.402

(.670)

43.5±8.84
1.802
(.168)

Middle 13.6±3.26 28.5±4.48 46.3±9.07

High 11.8±3.34 29.3±3.98 44.8±11.95

Working 
Career 

Under 10 year 13.3±2.99 1.503
(.135)

27.4±4.26 -3.061
(.003)

47.0±8.21 2.291
(.023)Over 10 year 12.8±3.34 29.3±4.04 43.6±9.89

Work 
Position

Teacher 13.0±3.22 0.398
(.691)

28.7±4.21 0.457
(.649)

44.6±9.33 -.441
(.702)Supervisor 12.3±5.50 27.6±35.1 49.8±20.64

Education
University 13.2±3.25 1.295

(.197)

28.3±4.14 -2.498
(.013)

44.6±9.45 -0.159
(.874)Graduate School 12.5±3.23 29.9±4.14 44.8±9.77

Marriage
Single 13.7±9.71 1.400

(.163)

27.7±4.32 -1.788
(.075)

46.7±8.03 1.773
(.080)Married 12.9±3.10 29.0±4.13 44.1±9.82

Religion
Do not Have 13.0±3.21 -.127

(.899)

28.4±3.40 -.811
(.418)

45.4±9.15 .815
(.416)Have 13.1±3.28 28.9±4.64 44.2±9.74

Economic
Condition

Good 12.9±3.19 -1.326
(.186)

29.1±3.93 3.296
(.001)

44.2±9.57 -1.412
(.160)Bad 13.8±3.49 26.5±4.93 46.9±8.99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Self-Esteem and Occupational Stress of 
Subjects (N=194)

Variable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Self
Esteem

Occupational
Stress

r (p) r (p) r (p)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1

Self Esteem -.212 (.003) 1

Occupational Stress .539 (<.001) -.274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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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p<.001)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차별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하

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

고자 한다. 

차별인식은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an, 2008; Yun, 2016). 정

규직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본 연구에서의 차별

인식 중 특히 인사근로평가에 대한 차별인식이 4.04점

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보상, 처우 및 복지혜택(3.42

점), 임금차별(3.15), 비인격적 대우(2.44점) 등의 하위

영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Kim, 2012)에서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의 경우 부장교사 

임명 및 성과급 등급 배정에 있어 불평등함을 느끼고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Kim, 2008; Yeo, 2011). 또한, 

보건교사의 업무 중 주로 보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들

은 성과평가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많은 학생

들을 보살펴야 하는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성과수준이 낮게 매겨지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한 연구

결과(Kwon et al., 2015)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보건교

사들은 동료 교사들에 비해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껴 인사근로평가에 대한 차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실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업무 이외에 보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업무 

성과로 적절히 평가 받지 못하는 것은 또한 역할과다로 

인한 역할갈등을 높이고 조직몰입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Choi & Park, 2015). 그러므로 보건교사의 직

무수행에 대해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적절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가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44.7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74.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보상 부족, 

조직체계, 직무자율성 결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보건교

사의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음을 시사한

다.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한 선행연구(Kim, 

2012; Oh et al., 2012)에서, Oh 등(2012)은 일 지역

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0점이었고, Kim(2012)

은 100 만점에 평균 59.08점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도 100점 만점에서 평균 44.8점으로 유사한 수

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요구에 대

한 스트레스는 평균 75.5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nd Occupational Stress of Subjects (N=194)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Self-Esteem Occupational Stress Occupational Stress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Working
Career

1.76 0.63 .195
2.799
(.006)

-17.46 9.99 -.106
-1.747
(.082)

-12.60 10.07 -.077
-1.525
(.212)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0.24 0.09 -.191
-2.746
(.007)

12.33 1.42 .527
8.663
(<.001)

11.65 1.43 .498
8.132
(<.001)

Self
Esteem

- - - - - - - - -2.74 1.13 -.152
-2.432
(.016)

R2 .083 .301 .322

Adj. R2 .073 .294 .312

F(p) 8.617 (<.001) 41.160 (<.001) 30.117 (<.001)

Durbin-Watson=1.774, Tolerance=0.892~0.972, VIF=1.05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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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근 보건교사의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통해서도 보건교사가 광범위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학교보건법 시

행령, 제 23조). 또한, 2009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보

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보건교육 고시가 이루

어졌지만 학교 규모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학교 당 

1명의 보건교사만을 배치함으로써 과대 학급의 보건교

사들은 보건교육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일반교과 교사들은 학급수와 수업시수 등에 따른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업무량, 수

업시수,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오로지 1인만을 배치하

도록 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 업무량, 수업

시수 등 일반교사에 비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

고 있다(Kim, 2013).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교사 혼

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으

나, 보건교사들은 일반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역할로 

대우받고 있는 실정이다(Im & Lee, 2014; Kwon et 

al., 2015). 여러 가지 변화된 보건교사의 역할과 처우

에 대해 최근 증대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

하여 보다 근본적인 정책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Oh 등(2012)은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연령과 보건교사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 주로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들

이 연구대상자로 포함되었으므로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력 

기간에 따른 두 집단 간 표본크기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10년 미만

의 경력자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경력이 적

은 보건교사가 경력이 많은 보건교사보다 직무스트레스

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구성원들 중 

관리자들은 보건직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

가 있으며(Lee & Lee, 2010), 보건교사 직무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의 역량 강화 방

안이 요구된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인식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Han(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형태와 구

분 없이 차별을 인식한 근로자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차별을 인

식한 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조직몰입이 낮아진다는 결과

를 제시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도 조직 전체 

차원에서 관리되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시

사하였다(Han, 2008). 즉, 고용형태의 안정성이 확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인식하는 경우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정규직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차별인식 정도를 파악한 본 연구

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여겨진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보건교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몰입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직 및 정책 차원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뿐만 아니라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교사의 차별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흡하여 차별인식 정도와 영향을 명확히 확인

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보건교사의 차별인식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보건교사의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차별인식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건교사의 차별인식에 대한 선

행연구의 미흡으로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통계조사

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차별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한 일 선행연구

(Yun, 2016)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직무에 관

련 있거나 구조적 특성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차별을 인

식하면 조직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Han, 

2008; Yun, 2016), 조직 전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관

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차

별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매개효과가 있

음이 밝혀졌다. 즉, 보건교사의 차별인식은 자아존중감

을 낮추며, 이는 다시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2012)의 연구에

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교사들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건교사는 책임부서가 불명확하고 보건교사 혼자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관련 업무와 외부의 보건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열악한 직무여건, 교직에 대한 열망 등

으로 ‘직업적인 존재감 위축’, ‘직업정체성의 혼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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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다(Kwon et al., 2015). 또한, 일반교사들에게 보

건교사는 학교 정규수업이나 학급 생활지도에 대한 부

담 없이 편하게 근무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

에 보건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존재감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Kang, Cho, & Jeong, 2010; Oh & 

Kwon, 2010). 한편,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에 걸쳐 의

미 있는 경험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Cho, 2017), 보건교사는 자신의 존재감

을 찾기 위해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원 

체육활동이나 친목 활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으로서 소

속감과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등의 전략으로 자아존중

감을 갖고자 노력함을 알 수 있다(Kwon et al., 2015; 

Lee & Lee, 2014). 또한, 스스로 존재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홍보하면서 조직에 적응하고

자 노력하는 대안을 찾기도 한다(Kwon et al., 2015; 

Lee & Lee, 2014).

성인으로서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지만, 자아존중감이 자신을 바라

보는 관점의 문제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하는 관점의 문제가 된다

(Cho, 2017). Kwon 등(2015)은 보건교사도 교사로서

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소수로서의 불평등을 경험하

지 않도록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수업과 수업 연구에 대

한 지원, 수업 관련 직무연수 기회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보건교사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개인 및 조직 차원의 다각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의료적 행위 역시 보건

교육 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는 

학교 내 소수자로서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사의 차별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차별인식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교사의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차별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의 

직무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른 차별인식과 직무스트레스

의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과 일반적 특성에

서 집단의 크기에 따른 통계적 영향력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별인식

과 직무스트레스 도구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측정되어 

본 연구결과를 전체 보건교사로 확대해석하는데 신중해

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교사의 직무요인에 의

한 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

스 감소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또한, 조직 내

에서 차별로 인식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학

교 교원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과 교사

와의 차별 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

급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과 감염병, 식중독, 응급환자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학교보건 업무 지시 및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보건 업무 외 기타 업무의 중복 방지, 보건교사의 

성과평가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역할과다와 차별인식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있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인적, 조직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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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Occupational Stress of School Nurse*

Hyun, Hye S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Kim, Tae Yeo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Medical Administration, Yeung Nam University College)

Kim, Mi Hyang (School Nurse, Wolbae Middle School, Daegu, Korea)

Kim, YunYo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perception and 

occupational stress of school nurse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nd occupational stress. Methods: This 

study was a secondary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by the Public Health Nurses Association 

of D city from regular school nurses working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ptember 2017.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Statistics Program,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nd occupational stress. Results: The occupational stress of 

school nurses was higher with higher discrimination and lower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β=-.152, p=.016) was confirmed between th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nd occupational stress (F=30.117, p<.001).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thod for managing occupational stress due to job 

demands of school nurses as well as organizational measures to reduce discrimination in 

organizations. In addition, effort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cusing on improving the 

self-esteem of school nurses are required.

Key words :  Discrimination, Occupational Stress, Self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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